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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humanities have been one of the most marginalized disciplines in climate crisis discourse. The humanities have often been excluded from the policy process, inclu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 climate change field has promoted interdisciplinary and transdisciplinary studies, but they mostly involved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the humanities were generally not considered. Neither has humanities research been well-represented for its essential, unique role in climate change discourse; therefore, expansion of academic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discussion of the humanities are necessary.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wofold. First, it scrutinizes the weaknes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ities in climate change discourse. Second, it proposes way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the humanities. In particular, it first proposes establishment of a new interdisciplinary field called "climate humanities” based on existing national research funds and projects and recommends curriculum change. There is currently very little teaching about the climate crisis from a humanities perspective. Including such materials in primary, secondary, and even higher education curricula will increase the significance of climate humanities and cultivate humanistic sensibility in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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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하나는 증가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재해이며, 다른 하나는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저탄소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들이다(Campiglio et al., 2018; Semieniuk et al., 2021). 전자인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재해는 COVID-19 팬데믹(Pandemic)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 선진국들(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조차도 2021년 7월, 이틀간 내린 약 150 mm의 비로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한화로 51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Christian Aid, 2021; Kreienkamp, 2021). 후자인 탄소중립(Carbon Neutral) 역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의 대열에 합류하였다(Oh et al., 2021; Liu et al., 2022). 하지만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부담이 발생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은 여러 도전들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된 것은 1992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처는 여전히 시작단계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아직 정점(Peak)에 이르지 못하였고(즉,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속도는 미미하다(Huang and Zhai, 2021; Lamb et al., 2022). 최근엔 기후위기 문제가 사회담론의 주류(Mainstream)가 된 듯 보이지만, 주류가 되었다고 하기엔 여전히 다른 시급한 사안들에 비해 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전쟁이나 전염병 사태, 경제이슈가 발생하면 기후변화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 마련인데(Van der Ven and Sun, 2021),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2020년 COVID-19 팬데믹,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그 사례이다. 매년 수백 건의 기록적인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류는 아직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 많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다(KMA, 2021). 기후재난이 강해지는 현상에 비해 인류의 적응능력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Singh et al., 2020; Botzen et al., 2021).

      다시 말해 인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름의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더 많은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류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별히 학문적인 관점에서 부족하고 소외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문학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학문적인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문인 ‘기후변화학’에서 인문학은 단연 가장 다뤄지지 않았던 분야이다.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은 서로 융합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문학과 연계된 사례는 흔치 않았다. 국제협약이나 국가정책 등 정책담론 속에서도 인문학의 존재는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인문학은 다소 간접적이고, 해석적이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Lee and Lim, 2022). 본 연구는 바로 기후변화를 다루는 인문학이 현재 기후변화 담론의 현장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장려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특히 기후변화학계의 대표 학술단체로 볼 수 있는 한국기후변화학회를 중심으로 인문학의 현재를 확인하고, 주요 기후변화 정책 속에서 인문학적 요소를 검토한다. 또한, 인문학에서 기후위기를 다루는 ‘기후인문학’의 학제적 등장에 따른 학문화 방안과 진흥방안에 대해 논한다. 해당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인문학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이론적 배경
      기후변화 분야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협력과 연대에 큰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졌으며,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기술 및 재정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사회부터 정부, 민간기업,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를 탓하기도 하고 원 팀(One Team)이 되어 협력하기도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원칙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다. 기후문제가 모든 국가의 공통된 책임이라는 사실과 함께, 각 국가가 처한 상황 및 지금까지 기후문제에 각 국가가 기여한 수준, 앞으로의 경제성장 필요성 등을 고려한 차별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개념이다(Eckersley, 2015). 이 원칙은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행 방식을 구분한 기초가 되었고, 현재도 기술과 재정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이 지원을 받는 기본 개념이 되고 있다. 즉, 최상위 국제협약에서도 기후문제의 근원적 불평등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불평등함은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을 앞서 이루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로 시작했다. 이에 더해 온실가스를 역사적으로 덜 배출한 지역에서 더 많은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켜, 정의의 관점으로 인식을 돌렸다. 이러한 기후불평등과 기후정의는 비단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만 대두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국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안전한 계층,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며 위험한 계층이 구분되고 있다(Schlosberg, 2012). 많은 이들에게 인문학과 기후위기의 관계가 생소할 수 있으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문학은 포괄적으로 서술하자면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구’이며, ‘인간성 혹은 인간됨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인문학은 인간이 만들어 온 문학, 역사, 철학, 종교 등의 텍스트를 연구하며,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경험들을 비판적으로 숙고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제공한다(Lee and Lim, 2022). 위와 같은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은 현재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이익을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기에, 자본이 인문학으로 재투입되는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인문학의 위기는 내적인 이유도 동반한다. 김성민은 인문학 위기의 원인이 “정전화(canonization)”, “추상화”, “분과학문의 폐쇄성” 등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학문을 현실 세계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세속적” 혹은 “실천적” 인문학으로 극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Kim,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문학이 다루는 텍스트들을 기후변화라고 하는 컨텍스트와 연결하는 시도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인문학은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기후대응을 위해 필요한 연구들, 즉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이란 무엇인지, 그것은 인류에 어떤 존재론적인 성찰을 가져오는지, 기후변화를 초래한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삶의 패턴 속에 담긴 인간의 욕망과 본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후대응 속에 고려해야할 정의와 평화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는 위기를 맞이한 인문학 자신에게도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고, 연구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기후변화와 인문학을 접목한 연구는 많지는 않으나 철학에서는 윤리적 접근, 문학에서는 환경소설(cli-fi)에 대한 연구, 그리고 범종교학에서는 생태학과 접목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1) 또한 기후변화를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연관지어 실행한 연구(Nixon, 2011; Khan et al., 2020), 인문학에서 어떻게 기후변화를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Siperstein et al., 2017), 그리고 거대사 연구에서는 인류세(anthropocene)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Hamilton, 2016; Kim et al., 2016; McCorriston and Field, 2019). 이외에도 환경공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기반으로 출판한 책 “기후변화와 인문학”(Jo, 2015)이나, 기후변화와 소설에 대한 연구(Yoo, 2021) 등이 있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시대에서 물질의 사유에 대해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다(Park, 2022).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와 인문학의 결합을 지지하고 진흥시킬 학문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환경인문학이라는 이름의 연구가 다소 진행된 바는 있으나(Cohen and Foote, 2021; Hubbell and Ryan, 2021), 구체적으로 기후인문학의 영역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개념
      본 연구는 문헌 및 정책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담론에서 인문학의 현황 평가와 제언을 다룬다. 대상 자료에 대한 질적 연구에 기반하여 자료들을 수집 및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담론에서 인문학의 현재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 학술단체의 구성원과 출판된 논문들을 분석한다. 또한, 정책 담론 속에서의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검토한다. 앞으로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제언 도출을 위해서는 앞서 기후변화 담론 속에서 위상을 근거로 방향을 추론한다. 또한, 연구진흥 차원에서는 관련 부처 연구정책과 기존 관련 사례들을 분석한다. 교육정책 차원에서는 현재까지의 교과목과 교육과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이끌어낸다.

      본 논문에서 ‘기후인문학’은 기후변화에 응답하는 인문학적 연구들을 모아 총칭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 학제를 제시하고 형성시키는 것의 의의는 먼저 ‘기후인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의 형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응답하는 인문학 연구들을 가시화시키는 것에 있다.

    

    

  
    
      4. 기후변화 담론에서의 인문학
      
        4.1. 기후변화 학제와 인문학
        기후변화는 다(多)학제적이고 간(間)학문적인 특성을 갖는 학문으로 수많은 전통 학제(환경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대기과학, 환경과학, 생태학, 정책학, 행정학, 경제학, 국제학, 외교학)들이 융합 및 공동 참여하고 있는 학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대표적 학술단체인 ‘한국기후변화학회’의 구성원과 출판 논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후변화 학제에서 인문학의 현재를 파악한다.

        ‘한국기후변화학회’의 참여 회원과 논문 등을 분석한 결과, 인문학의 참여는 현재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기후변화학회의 경우 현 집행부(7차, 2021 ~ 2022년)는 분과위원회 체제로 분야별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교육위원회, 기후변화과학위원회, 기후변화 영향적응 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기술위원회, 기후변화정책위원회, 온실가스인벤토리위원회, 기후변화생태위원회, 기후변화지역위원회, 농업생태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많은 학문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문학과 직접적인 분과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기후변화교육위원회나 기후변화지역위원회 등이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현 집행부의 전공영역을 구분해보면, 사회과학자(경제학, 정책학 등) 11인, 자연과학자(대기과학, 농학 등) 9인, 공학자(환경공학, 교통공학 등) 6인, 산업계 및 언론인 4인, 중등학교 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인문학자의 참여는 전무한 상황이다. 전체 학회 회원들의 전공영역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Table 1. 
				
          

          
            Majors of the Members in the 7th Executive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for Climate Change
          
          

        

        
          
            
              	Sector
              	Numbers
              	Majors or Affiliation
            

          
          
            	Social Science
            	11
            	Economics, International Studies, Policy Studies,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Natural Science
            	9
            	Atmospheric Science, Environmental Science, Agriculture, Public Health
          

          
            	Engineering
            	6
            	Environmental Engineering, Transportation Engineering, Energy Engineering
          

          
            	Industry
            	2
            	KOMIPO, KOSPO
          

          
            	Journalist
            	2
            	Daily HanKook, Naeil
          

          
            	Others
            	1
            	Middle School Environmental Teacher
          

        

        

        한국기후변화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분석에서는 인문학의 부재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기후변화학회지는 2010년부터 연 4회 발행하는 계간지로 논문을 수록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이다. 2020년부터는 연 6회 및 특별호 추가발행으로 발행 부수를 늘려, 2021년에는 총 64건의 논문이 발행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인문학을 다루는 논문은 발행된 바가 없다. 최근 13년간 발행된 전체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인문’이 제목에 포함된 논문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문학’, ‘역사’, ‘철학’, ‘종교’ 등 인문학에 포함된 다른 용어에서도 동일했다(Table 2). 대부분의 논문은 온실가스의 감축기술, 경제적 평가, 정책방안, 미래 취약성 평가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협력에 대한 연구들은 국제협약 메커니즘을 다루는 연구들이었으며, 교육을 다룬 논문은 단 두 건이었다(KSCC, 2022).

        
          Table 2. 
				
          

          
            Keyword Analysis of the Articles Published by the Korean Society for Climate Change 2010 ~ 2022
          
          

        

        
          
            
              	Keyword
              	Numbers
              	Main Contents
            

          
          
            	Humanities
            	0
            	-
          

          
            	Education
            	2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 improvement measures, etc.
          

          
            	Cooperation
            	7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agreements, etc.
          

          
            	Policy
            	17
            	SDGs, GHG mitigation policy, new climate regime, etc.
          

          
            	Adaptation
            	17
            	decision-making support, assessing adaptation policy, urban planning, supporting local government, etc.
          

          
            	Vulnerability
            	23
            	disaster vulnerability, vulnerability assessment, etc.
          

          
            	Mitigation
            	39
            	GHG mitigation potential, mitigation cost, etc.
          

          
            	GHG
            	91
            	GHG emissions by sector, GHG inventory, GHG mitigation measures
          

        

        

        그 외 유관 학술단체들의 현황 또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주요 학술단체 중,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의 경우 한국기후변화학회에 비해 더욱 공학적 학제에 중심을 두었으며, 학회 인사와 학술지에서 모두 에너지와 공학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육학계에서 창립하고 운영 중인 ‘한국환경교육학회’와 ‘한국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의 경우 이공계열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나 기후변화교육 측면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두 학회에서는 인문계열 논문과 학술발표가 다수 존재하나, 대부분 교육과정과 교재관련 내용을 주제로 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과학교육이나 환경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교육대학원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작성되거나, 환경교육정책으로의 시사점을 지향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후변화를 주 대상으로 삼는 학계에서는 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중심의 학문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교육학계에서는 기후환경교육만을 다루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분명 인문학에서도 기후변화를 텍스트로 삼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학제에서 다뤄지거나 전통적 기후변화학자들과의 교류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4.2. 기후변화 정책 담론에서의 인문학
        학문적 다학제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담론에서도 다양한 학문영역과 부처에서 참여하여 주요 정책과 계획들이 수립된다.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전문가그룹과 기본계획 참여부처 및 기관들을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기후변화협정의 방향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가장 대표적 견해를 제시하는 국제기구인 IPCC에서는 Working Group(이하 WG)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전문가들의 참여를 구분하였다. WG Ⅰ에서는 기후변화의 물리과학적 기초, 즉 기후관측과 미래전망에 대해서 주로 다루며, WG Ⅱ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 및 취약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WG Ⅲ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하여 다루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IPCC, 2022). 비록 IPCC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폭넓은 시각에서의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IPCC 설립 목적의 특성상 대부분의 전문가가 자연과학에서 출신이며, 그 외 사회과학 및 경제과학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인문학 관련 전문가의 참여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Shlein, 2022).

        IPCC뿐만 아니라 매년 개최되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별 주요 협상단의 구성도 외교부, 환경부를 주축으로 주요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교육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인문학과 관련된 주요 부서는 국제 협상뿐만 아니라 국내 기후변화 정책수립 시에도 도외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상 제시된 주요과제 주관부처 중에서도 교육부는 단 1건의 과제만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단독 주관부처가 아니라 환경부 등과 그 역할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또한, 교육부가 타부처에 비해 인문학과 연관성이 높지만, 교육부 내에 다양한 교과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포괄되어있는바, 해당 정책수립에 인문학 소양을 지닌 전문가가 적극적인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최상위계획인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도 인문학의 참여나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범부처 계획임에도 교육부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인문학적 소양에 관한 주요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가장 관련성 높은 추진과제로는 ‘기후변화 적응 인식 제고 및 확산’을 들 수 있는데, 이 과제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교육과 국민소통 및 참여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환경부와 기상청으로 인문학을 활용하기보다는 제도와 캠페인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대부분 물관리, 생태계, 건강, 에너지 등 주요 거대 적응정책으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적응인식을 제고 하기 위한 사업은 전체 예산의 0.1% 미만이었다. 적응정책에서 인문학은 적응인식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전략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홍수 등과 같은 기후재해의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분석하거나 취약계층을 분석하여 정책 결정 및 수행시 우선순위 수립을 가능케 한다(Ko, 2009). 이러한 점은 지자체 적응정책에서 인문학적 감수성을 내재하게 한다. 결국,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으나, 탄소중립이나 적응정책 속에서 인문학적 수요는 존재하고 있다.

        기후변화 담론에서 인문학적 관점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대상은 세계 시민사회에서 보여주는 활동이다.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개인,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비정부단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Climate movement 등은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기후변화가 개인, 사회, 국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문학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기후위기 시대의 인문정책 방안
      
        5.1. 기후인문학 학문화 방안
        기후변화학문이 대체적으로 다학제적이고 간학문적인데도 인문학의 역할이 없었던 것은 더 넓은 개념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를 초학제적 접근으로 삼을 수 있다. 초학제적 연구라 함은 다학제적으로 접근된 학문들이 성공적으로 복합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즉, 통상적으로 연계되지 않았던 학문들이 모여 사회적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음을 지향한다. 이상욱(2015)은 기후변화에 대한 초학제적 연구가 과학적 결론과 그에 근거한 비용-편익 분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적, 정치적 안건을 제기할 것이라 평했다(Yi, 2015).

        기후인문학으로 설명하는 초학제적 연구는 현재까지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관련 분과학문들의 융합연구를 넘어 인문학적 탐색이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양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인문학의 학문화는 ‘기후’와 ‘인문’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문학의 새로운 분과로서의 학문화와 기후변화 학제에서 새로운 분과로서의 학문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인문학에서는 최근 대두되는 융합인문학의 한 영역으로서, 기후변화 학제에서는 인문영역으로 학제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자들의 구성과 교류, 영향력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문화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학자’와 ‘학술논문’,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유사한 학문을 다루는 학자들의 모임이 학회가 되고, 학회에서 학술논문을 발표하며, 이렇게 축적된 학술 활동을 통해 학문이 정립될 수 있다. 즉, 기후인문학을 학문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루고자 하는 학자들의 모임을 통해 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학술단체 내에 ‘기후인문학’ 관련 그룹을 형성하고, 학자들을 초청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고 또한 유효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기후변화학회 내 ‘기후인문학 분과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기존 인문학계에서 기후변화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오던 학자들을 회원으로 초빙하여 분과를 운영해나가는 것이다. 기존 학술단체의 체계와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기후변화 학계에서도 학문영역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물론 인문학계 내에서 분과나 그룹을 조직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후변화 담론으로 활용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존 기후변화학계가 다학제성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형태에서 인문학의 역할이 증대될 경우 ‘기후인문학’의 영향력이 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의 그룹이 형성되면, 학술대회 내 분과 세션을 개최하는 등 주기적인 학술행사를 통해 기후인문학에 대한 학술논문들이 발표되고 교류가 정착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문학자의 출판 없이 사회과학·이공계열 학자들만의 공간이었던 기후변화학계 학술논문에 기후변화를 텍스트로 삼은 인문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출판하여 학문화의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다. 물론, 환경교육학회나 한국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한국환경철학회 등 인문사회계 학술단체에서도 학술논문 출판을 추진하여 학문화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문공동체에서 출판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학문이 정착되고 학문화되었다고 설명되기 위해서는 연구적 장려와 교육과정을 통한 인력양성까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2. 기후인문학 연구진흥정책
        기후인문학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서 다뤄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문학과 같이 산업적 수요가 적은 학문의 경우 국가 차원의 장려정책이 연구육성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인문학에서 연구장려 정책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있는 국가계획은 교육부에서 수립하는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다. 두 계획 모두 비교적 최근인 2021년 12월에 2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삼고 있다(MOE, 2021; MCST, 2021). 기후인문학과 같은 새로운 학문 분야의 연구진흥·장려를 위해서는 이 두 계획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4차산업혁명이나 인문학 위기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도 인문학의 본질 실현과 함께 디지털 기술이나 타 학문과의 융합적 접근을 통한 도전적 내용을 담았고, 인문학의 가치를 대중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를 주요 키워드로 삼고, 거대 사회문제 발굴과 해결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 계획 기간에서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수행한 ‘통합의료인문학’ 연구를 우수사례 삼으며, 이러한 융복합 연구 발굴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에서 인문학의 역할(인간의 기술종속화, 윤리문제 등)을 위해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의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인센티브 제도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문학의 중장기적 진흥을 위한 학술전담기구 설립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인문학의 등장은 고무적이다. 거대 사회문제인 ‘기후위기’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융복합 연구로서, ‘통합의료인문학’을 잇는 우수사례로서 기대해볼 수 있는 컨텐츠이다.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인문학의 가치를 위로와 공감, 문화 등으로 확산하고자 방향이 수립되었으며, 특히, 최근의 1인 가구 증대, 지역문화격차 심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다. 다만, 학문으로서의 ‘인문학’보다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인문학 역할 증진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연구장려 차원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계획에서는 가장 최근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19’를 인문의 시각으로 기록보존 및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기후위기’를 인문의 시각으로 다루는 데 소중한 사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차기 계획 속 기후인문학 등장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인문학 역할 확대 및 인력양성 차원에서 기후인문학 연구와 연계될 수 있는 계획으로 사료된다.

        두 인문학 상위계획을 검토해보았을 때, ‘기후인문학’과 같은 새로운 인문학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 속에서 세부주제로서 다뤄질 필요성이 있다. 융합인문학의 장려가 돋보이는 인문학 진흥계획과 ‘코로나19’와 같은 최근 사회현상을 주요 컨텐츠로 삼은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 모두 장기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장려 차원에서는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속에서 융합연구의 사례로서 자리 잡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 계획에서 다룬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의 일환으로서 기후인문학을 제시하고, 현 계획 기간 중 연구과제 발굴과 학술논문 게재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제3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참조될 수 있는 분야로 자리 잡는 형태가 유효할 것이다. 또한, ‘다음 팬데믹(Pandemic)은 기후위기’라고 주장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다음 차기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코로나19’를 이어, 기후위기를 기록·활용하여 인문가치 확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범주의 인문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역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에 2,416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이공계열과 예산을 함께 사용하는 연구진흥 및 인재양성 부문에 2조 6,845억 원, 국제협력연구지원에 1,027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NRF, 2022). 인문사회분야 대부분의 연구예산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은 재단 사업분류에서 ‘학술·인문사회사업’으로 분류되며, 개인연구와 공동연구, 집단연구, 성과확산, 학술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구분에서 새로운 범주의 인문학 연구지원을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의 개인연구 혹은 공동연구를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후속사업으로서 집단연구와 성과확산 사업을 통해 연구소 육성과 전문서적을 출판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즉, 개인연구군에서 신진연구자 혹은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통해 연구지원을 받는 유형과 기후인문학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학자들이 모여 일반공동연구 혹은 융복합연구사업을 유치하는 유형이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영역 내에서 새로운 인문학에 대해 연구분야로서 구성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한국연구재단에서 학문분야 별 연구분야는 학자들의 전공영역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원사업의 평가·선정 등에서 중요한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학문영역 분류가 되어있지 않으면 해당 연구주제에 대해 공정한 평가나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 내 연구분야는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등 기존 전통적인 인문학 유형대로 구분되어 있다(Table 3). 융합학제의 경우 ‘복합학’ 분야로 구분되어 학제간 연구, 과학기술학, 감성과학 등의 신학문분야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인문학이나 복합학 등 어디에도 기후인문학과 같은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가 포함될 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 기본계획에서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기후인문학과 같은 융합인문학 연구 활성화와 기반조성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 연구분야에서 ‘융합인문학’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구성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연구과제가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에서는 최근 융복합연구 유형을 구성하여 ‘기후정의·건강불평등’, ‘인공지능·언어’, ‘건축·예술·공학 융합’ 등 다양한 융복합 연구주제들이 지원받고 있다. 기후인문학을 비롯한 융합인문학 전반의 활성화는 이러한 유형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공동연구 외에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서 ‘융합인문학’ 등의 유형 혹은 분야지정을 통해 장려가 필요한 연구분야의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통합의료인문학’과 같은 우수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Table 3. 
				
          

          
            Humanities Research Field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search Fields within the Humanities
            

          
          
            	Lexicography
            	History
            	Philosophy
            	Religious Studies
          

          
            	Christian Theology
            	Catholic Theology
            	Confucianism
            	Buddhist Studies
          

          
            	Linguistics
            	Literatur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and Literature
          

          
            	Japanese and Literature
            	Other Ea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
            	English and Literature
            	French and Literature
          

          
            	German and Literature
            	Spanish and Literature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Western Classical Languages and Literature
          

          
            	Other We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ther Humanities
            	
          

        

        

        정부재원뿐 아니라 탄소중립과 ESG경영에 매진하는 글로벌기업들의 재원출자를 통해 기후인문학의 육성이나 활성화 지원 또한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도 대우재단, 아산재단, 아모레퍼시픽재단 등이 인문학 관련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인문사회분야 국가싱크탱크(Think Tank) 그룹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을 통한 기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이나 정부부처 산하연구기관에서 인문학 진흥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부재하다. 정부출연기관에서는 정책지향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므로 인문학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직접 수행되지 않더라도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운영 중인 ‘인문정책특별위원회’와 같은 임시조직을 통해 연구기반을 지원하거나, 이를 확대하여 융합인문학 육성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인문’ 역할이 가장 적은 것이 현실이다.

        ‘기후인문학’이라는 컨텐츠를 제외하더라도 융합인문학과 인문학 진흥을 위한 공통된 시각들이 이미 제시되고 있었다. 김동춘은 ‘고등사회과학원’의 설립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결합된 형태로 국가 사회 비전 수립을 위한 이론과 정책연구 기능 및 신진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공계열의 고등과학원과 대칭되는 형태이다(Kim, 2018). 송승철 등은 ‘인문융합혁신연구원’을 제안하였는데, 인문정책 기획 및 개발기능과 연구자 고용창출 기능을 포함하는 기관이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구성하며, 연구자 지원과 미래기술연구가 특화된 부분이다(Song, 2019). 이강재는 학술진흥원 및 학술진흥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제안하였다. 연구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지역 및 대학별로 특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폭넓게 다루었다. 다만, 미래지향적 성격보다는 인문학 지원에 초점이 되어있다(Lee, 2019). 김귀옥 등은 기존에 제안된 모델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형태를 통해 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모델로서,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을 제안하였다(Kim et al., 2021). 여기에서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는 인문사회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학술연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재정을 확보·운영하며, 성과의 환류를 도모하는 협치체로 설명하였다. 연구원의 위상은 국무총리실 산하와 교육부 산하로 설립하는 두 가지 안을 제안하였다(Table 4).

        
          Table 4. 
				
          

          
            Suggested Plans for a New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lass
              	
                
                  Kim (2018)
                
              
              	Song (2018)
              	
                
                  Lee (2019)
                
              
              	Kim (2021)
            

          
          
            	Institute Name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Social Sciences
            	Innovation Research Institute of Humanities Convergence
            	Academic Promotion Committee and Academic Promotion Agency
            	Academic Policy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rganization
            	Research institute and graduate school system
            	3 headquarters and 2 department system
            	4 divisions and 1 center system
            	10 department and 5 center system
          

          
            	Governing body
            	National Academic Committee (tentative nam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Under the Deputy Prime Minister's Offic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or Ministry of Education
          

          
            	Main function
            	- Theory and policy research for national social vision
- Postgraduate school
            	- University humanities innovation research
-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innovation research
- Policy innovation C&D research
- Future technology I&D research
            	- Academic policy support
- supporting academic basis
- Researcher support
- Performance diffusion
            	- Researcher support
- Governance Activation
- Research diffusion and exchange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관들의 출범을 통해 인문학 진흥과 융합인문학의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이번 연구에서 구체적인 기관설립(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방안들의 토대에서 융합인문학과 미래인문학의 관점을 포함한 전담기관이 설립되길 희망한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으로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5.3. 기후인문학 교육정책
        현재는 초등·중등·고등 교육과정 내에 기후인문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과정은 부재하지만,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회’ 및 ‘과학’(초등교육)과 ‘환경’(중등·고등교육) 교과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과에서도 기후변화와 인문학을 연계한 교과나 세부전공 등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기후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반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각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알맞은 수준의 컨텐츠를 개발하여 교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교육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기후담론이 문학이나 윤리와 같은 기존 교과 내에서 다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과정 내 기후인문학적 소양을 포함하는 것과 함께, 주기적인 세미나 혹은 워크숍 등을 통해 기후인문학에 집중된 교육이 시행될 필요도 있다. 이는 교사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초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소양이 담긴 교육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환경교사를 양성하는 환경교육학과나 유사 교육전공 학과(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각 지역교대 등)에서 기후인문학적 소양이 내재될 수 있는 교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기후인문학적 소양이 학생들의 역량 배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 교과에서는 교양과목에서 기후와 인문학을 접목한 강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기후인문학 소양 증진을 기대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기후인문학 관련 과목을 공통 교양과목으로 신설하여 관련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기후변화 교과와는 달리 기후인문학은 전문가 양성을 넘어 기후인문학적 소양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전문가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석·박사 이상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 기후변화 학제와의 융합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발굴하는 데는 학문적 준비와 인력시장에서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함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과학기술사, 과학기술정책 등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인문사회학이 접목된 과거의 사례처럼, 융합학문으로서 정착과 함께 전문 교육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10 ~ 20대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곧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 및 청년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조성의 밑바탕이 될 기후변화 관련 교육이 제한적이며, 기후변화 발생 원인 및 영향 등과 같이 과학적인 접근법을 중심으로 채택되고 있다. 또한, 기후인문학의 경우, 문·이과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학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적인 학과 및 과목으로까지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국가적 그리고 전세계적인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인문대학 및 인문대학 내부에서의 관점 혹은 기후변화 전공 등을 통해서 기후인문학적인 관점을 제시할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 고찰 및 결론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담론에서 인문학의 역할은 미미했다. 학문영역에서도 소외되었고, 국제협약이나, 계획 수립, 이행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도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융합학문을 지향하였으나, 인문학이 없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및 공학 간의 융합학문이 되어 있었다. 이는 논문출판이나 학술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인문학에게 기회가 닿지 않은 것도 사실이나, 인문학의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인문학자들의 참여와 학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넓어지고, 그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협약이나 대응 정책 과정에서 인문학의 부재는 ‘기후변화’문제의 태동에 관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학으로 시작되어 국제협력으로 발전되고, 공학적·정책적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담론이다. 물론, 기후변화 정책 담론에서의 인문학은 그 필요성이 종종 제기되나, 아직은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이 중심이 된 각 분야에서 인문학을 위한 공간을 자체적으로 내어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인문학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 인문학 진흥에서 시작하여,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문제 속으로 인문학의 역할을 늘려나가야 한다. 거대 사회문제에서 인문학의 효과와 선례를 남겨줄 수 있어야 해당 담론 속으로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인문학의 역할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인문학, 즉 ‘기후인문학’의 학문적 정립과 연구 활성화, 교육정책 개편 등을 우선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인문학의 새로운 분과로서의 학문화와 기후변화 학제에서의 새로운 분과로서 학문화, 두 가지 노선(Two Track)에서 학문화의 방향을 논하였다. 특히, 다학제성이 기초가 되는 기후변화 학계에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문학자의 참여(분과위원회, 학술논문, 학술대회 등)를 통해 인문학의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새로운 학문분과로서 자리 잡는 방향이 학문화에 보다 큰 파급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초학제적인 접근으로서 기존 기후변화학과 인문학의 연계를 실현할 것이다.

      연구장려를 위해서는 인문학 국가계획에서 강조하는 융합연구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존 연구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원들이 유효할 것이다. 특히, 최근 계획에서 코로나-19를 텍스트로 삼는 것을 주요 항목으로 다룬 것처럼, 앞으로의 인문학 국가계획에서 기후위기를 주요 텍스트로 삼게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 장려를 추진할 수 있으며, 융복합연구 유형이나 인문사회연구소 사업 등을 통해 기후인문학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지정 공모’ 유형을 통해 연구를 지원할 경우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에서도 이를 도외시하지 않고, 지속적인 인문학 기반 융합연구를 추진 및 지원할 것을 희망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기후인문학과 같은 미래지향적 인문학 혹은 융합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과 이를 통한 인문학의 진흥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신설 기관의 형태와 역할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나, 현재의 체계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현재까지의 기초교육과정에서는 ‘기후위기’ 혹은 ‘기후인문학’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교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중·고등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존재하는 ‘환경’ 교과가 있으나, 선택 비중이 낮은 편이며, 그중에서도 기후위기와 인문학적 내용은 더욱 제한적이었다. 대학의 경우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 관점에서는 기후위기 관련 신설학과나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문학과 연계한 기후위기 교과는 매우 제한적 수준이다. 특히, 기후융합학과를 신설한 대학교들에서도 인문학적 교과목은 전무하였다. 융합을 내세웠으나, 여기엔 과학기술적 융합이 바탕이 되고 있다. 기초교육과정과 대학교육 모두에서 점진적 교과 확대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석·박사급 과정에서도 기후인문학적 역량 배양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행동하는 미래세대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기후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미래세대 양성에서 더 나아가, 기후인문학 전문가 양성을 지향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의 양성은 인문학 분야와 기후위기 분야에서 인적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영역의 발굴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정책 담론에서의 인문학의 역할을 증진하거나, 공공기관에서의 수요 혹은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한 일원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다. 다만, 독자적인 ‘기후인문학’만을 전공하는 전문가의 수요보다는 기후융합 전공자의 미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융합학자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체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학 정책연구(2020-10) 및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제번호: NRF-2022S1A5A8051754)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대학교의 학술지원에 감사드립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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